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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02913040]SKT, 코엑스서 28GHz 기반 5G 시범 서비스 
- 과기부와 추진하는 28GHz 시범 프로젝트 일환… 5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서 전시
- 초현실적 경험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부터 AI 자율주행 방역로봇까지 볼거리 풍성
- “실증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5G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과 서비스 선보일 것”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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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5]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추진하는 28GHz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일부터 1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로비 이벤트홀에서 5G 28GHz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28일 과기부와 통신3사가 5G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10개 장소에서 진행하는 28GHz 5G시범 프로젝트 중 하나다.

국내외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미래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다. SKT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가상 컨퍼런스, 실시간 고화질 생중계 서비스 등 초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는 VR 기기를 착용 후 ‘크레이지 월드 VR’ 게임도 즐길 수 있다.

SKT는 28GHz 모뎀을 탑재한 ‘AI 방역로봇’도 전시한다. ‘AI 방역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며 사람의 얼굴을 식별해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사람들의 밀집도를 분석해 음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내하고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지난 4월 용인 세브란스병원에 적용돼 호평을 받고 있다. 

SKT는 이번 전시 기간에 약 10,890평(36,000m2)에 달하는 코엑스 전시홀에 28GHz 기반 WiFi 백홀 서비스를 제공, 전시장을 내방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WiFi 서비스는 SKT 이용 고객을 포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SKT는 코엑스를 시작으로 오는 8월에는 잠실 야구장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28GHz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실 야구장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는 스포츠 관람 관련 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SKT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시범 프로젝트 진행을 목표로 체험활동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AI 방역로봇을 적극 활용해 철저한 방역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관람객들이 AI 방역로봇과 메타버스 등 5G시대를 대표하는 ICT기술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과기부 주도 실증 사업을 통해 28GHz B2B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5G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8GHz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일부터 1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로비 이벤트홀에서 5G 28GHz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진 2 : 모델이 SKT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가상 컨퍼런스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 3: 모델이 SKT의 AI 방역로봇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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